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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노이한국교육원 홍보자료
2023.6.22.

 ☎ 024-3203-2082
 * moe.kecvn@gmail.com

윤석열 대통령 부부,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

- 한국어로 키워나가는 우리들의 꿈! -

◈ 일시/장소 : 2023.6.22.(목) 15:00~15:55 / 하노이국가대 외대

◈ 대상 : 초중등 한국어반, 대학 한국어학과, 세종학당 학생 등 70여명

◈ 주최/주관 : 문체부/하노이한국교육원, 한국문화원, KF하노이사무소, 세종학당

□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23년 6월 22일, 하노이국가대학교에서 개최한 

‘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’에 참석하였다. 

 ◦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초중등 한국어채택학교 학생 9명, 

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27명, 세종학당 학생 10명 등 총 70여명이 

참석하였다.  

 ◦ 이번 행사에서는 하노이국가대 총장 환담, 베트남 전통악기로 연주

하는 ‘아리랑’, 한국어 교재 및 학생 활동 전시물 소개를 비롯하여 

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계기‧과정, 한국 유학‧취업 등 계획에 

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.

□ 베트남은 2021년 한국어를 초중등학교의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으며, 초

중등학교-대학-일반(세종학당)으로 이어지는 한국어교육 열기와 수요가 

굉장히 높다. 

 ◦ 베트남 초중등 한국어채택학교(제1, 제2, 동아리 포함)는 약 80개교로 

11,500여명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으며, 한국어학과 개설 

대학은 1993년 1개 대학에서 53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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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베트남은 한국어가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, 

점차 확대될 전망이다. 

 ◦ 또한, 베트남에는 22개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으며, 한국어 수강 

학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도 높다.

□ 대화에 참석한 학습자들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었고, 한국어를 

통해 꿈꾸는 자신들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.     

 ◦ 하노이외대 부속고등학교 12학년 응웬 하 링 학생은 올해 한국어

능력시험(TOPIK) 6급을 달성했고, 향후 한국유학 그리고 인공지능 

개발자가 되고 싶는 꿈을 야심차게 밝혔다.

 ◦ 다른 학습자들은 정부초청장학생(GKS)으로 선발되었으며 한국 유학 후 

한국어 교사로 활동 계획, K-POP과 한국 드라마를 듣고 보는 

즐거움, 한국과 베트남 사이를 연결하는 통번역가 등 자신들의 

한국어학습 과정과 미래 꿈을 이야기하였다.       

 □ 한국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베트남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

지원하고 있으며, 한국어교원 파견,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, 교원 

인건비 및 교과서 지원, 문화수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

 ◦ 특히, 베트남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과서가 없어 어려운 실정으로 

제1․제2 외국어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․지원하고 있으며, 내년도 1월

부터 순차적으로 출판될 예정이다.   

    - 학생들은 베트남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고 학년별 연계된 교육

내용으로 체계적․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된다.

 □ 이번 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한국어교육 열기를 확인

할 수 있었고, 향후 한국어교육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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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주요 사진

대통령-하노이국가대학교 총장과 환담 주요 참석자와 단체사진 

베트남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아리랑 연주

(하노이국가대 부속중학교 학생)

한국어 교재 소개

(하노이국가대 부속고등학교 학생)

대화 장소 입장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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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 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

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 한국어 학습자 기념촬영


